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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김해시 선정
- 2023년 제14회 한·중·일 문화장관회의에서 공식 선포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는 지난 12월 20일(화), 

‘동아시아 문화도시 선정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2024년 동아시아 문화

도시’로 김해시를 선정했다.

  한국과 중국, 일본 3국은 제4회 한·중·일 문화장관회의(2012년 5월, 중국 

상해)에서 문화 다양성 존중이라는 전제 아래, ‘동아시아의 의식, 문화교류와 

융합, 상대 문화 이해’의 정신을 실천하는 데 합의하고, ’14년부터 매년 

한·중·일 각 나라의 문화적 전통을 대표하는 도시를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선정해 연중 문화교류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역대 동아시아 문화도시 선정현황

- ’14년: 광주, 요코하마, 취안저우
- ’16년: 제주, 나라, 닝보
- ’18년: 부산, 가나자와, 하얼빈
- ’20년: 순천, 기타큐슈, 양저우 
  * 코로나19로 순천, 기타큐슈는 ’21년으로 연기

- ’22년: 경주, 오이타현, 지난·원저우

- ’15년: 청주, 니가타, 칭다오
- ’17년: 대구, 교토, 창사
- ’19년: 인천, 도쿄도 도시마구, 시안
- ’21년: 순천, 기타큐슈, 사오싱·둔황

- ’23년: 전주, 시즈오카현, 청두·메이저우

  * ’23년 한·중·일 문화장관회의 개최 전까지 중국과 일본도 각각 ’24년 동아시아 문화도시 선정 예정

 김해시, ‘금바다, 아시아를 두드리다’

  2024년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선정된 김해시는 ‘금바다(金海), 아시아를 

두드리다’라는 표어(슬로건) 아래 동아시아 국제조각대전, 동아시아 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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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전, 동아시아 아동극 축제, 동아시아 청소년 환경축제 등 다양한 문화

교류·협력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지역의 문화사업과 연계해 지속 가능한 

문화교류 플랫폼을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한·중·일 3국은 내년 한국 전주시에서 열릴 예정인 제14회 한·중·일 

문화장관회의를 통해 3국의 ‘2024년 동아시아 문화도시’를 공식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김해시는 지역 고유의 매력적인 역사와 문화자원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다. 중국과 일본이 선정한 각 문화도시와의 문화교류·

협력 사업을 적극 지원해 동아시아 상생과 화합의 대표사례가 되고 지역

발전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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